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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소교섭 벌였으나 입장차 확인
사용자협의회 “정년연장 관련 회원사 의견 수렴 시간 필요”

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13차 

중앙교섭에서 축소교섭을 벌였으나 

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.

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

가 18일 오후ﾠ서울 중구 정동 금속
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

열었다.

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

열며 "제조업 산별을 대표하는 교섭

인 만큼 이번 축소교섭에서 갈등과 

차이를 좁히고 의견접근에 이를 수 

있는 진전된 안이 나오길 바란다"고 

당부했다.

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

 "오늘 축소교섭을 통해 주요 쟁점

의 이견을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한

다. 사용자 측의 입장과 한계도 함

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"며 "

오늘 교섭이 타결된다면 파업 지침

에서 중앙교섭 타결 사업장에 대한 

배려나 인센티브가 고려될 수 있는

지 논의하고 싶다"고 밝혔다.

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본교

섭 정회 후 곧바로 축소교섭에 돌입

해 3시간가량 의견을 나눴으나 이

견을 좁히지 못했다.

박상만 위원장은 교섭을 마치며 "

정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

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

주길 바랐는데 아쉽다"라며 "중앙교

섭이 축소교섭으로 원만히 합의되길 

바란다면 차기 교섭에서는 노조가 

희망하는 진전된 안을 사용자 측에

서 준비해달라"고 강조했다.

박근형 회장 마무리 발언에서 "정

년에 대해 노조가 생각하는 방향과 

사용자 측의 방향이 맞지 않는 부분

이 있다"며 "회원사들의 의견을 다

시 수렴해 9월 1일 교섭에서는 타

결을 이룰 수 있도록 전향적인 고민

을 이어가겠다"고 전했다.

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오는 

9월 1일 서울에서 14차 중앙교섭을 

개최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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